
  
그림1.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

국채금리도 동반 급등 
 
그림2. 미국 애틀랜타 연준의 3분기 미국 GDP성장률 추정치는 9월 

25일 현재기준 전기비 연율 5% 

 

 

 

 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  자료: 미국 애틀랜타 연준, iM증권 리서치본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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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동향: 강한 미국 경제와 달러 강세  

–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금리 

역시 동반 급등함. 우선, 9월 미국 S&P PMI지수는 58.4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

PMI지수 모두 강한 확장세를 보이면서 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 또한, 미국 

투자사이클의 대용치인 8월 항공기제외 비국방 자본재 수주 역시 전월비 1.6% 

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해줌. 이에 따른 미국 

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달러화 역시 전주대비 강세를 기록함 

– 유로화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과 100달러를 상회하는 

브렌트유 가격 영향으로 전주대비 하락함 

– 달러-엔 환율은 소폭 상승함. 주중 158엔대까지 상승하던 달러-엔 환율은 미-일 

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

상승폭이 축소됨 

– 위안화는 약세를 보임. 달러 강세와 그 동안 위안화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숨 

고르기 영향으로 약세를 기록함  

– 호주 달러는 달러 강세 영향과 호주 실업률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

전주대비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함  

– 달러-원 환율은 2% 넘는 하락폭, 즉 원화 강세 흐름을 보임. 달러-원 환율이 

반등폭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했다는 점과 주가 반등이 달러-원 환율 하락 

압력으로 작용함 

 

금주: 보합권 흐름 예상 

– 미-이란간 갈등에 따른 유가 추이, 미국 국채금리 추가 상승 여부 및 트럼프 대통령의 엔저 우려 표명 이후 엔화 흐름 등 다양한 

불확실성 변수로 달러화 역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. 달러-원 환율은 월말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이 있지만 

수급 요인보다 대외 변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

– 금주 달러-원 환율 예상 밴드는 1,340~1390원으로 전망함   

9월 25일
종가

전주 대비
(%)

전년말 대비
(%)

달러화 지수 101.0 0.75 2.69

유로-달러 1.139 -0.83 -3.02

달러-엔 157.3 0.25 0.36

역외 달러-위안 6.72 0.41 -3.63

호주달러-달러 0.70 -1.38 5.25

달러-원 1,357.0   -2.06 -6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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